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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K팝의 전개 과정을 K팝에 대한 뉴스 미디어의 보도 패턴의 변화를 

통해 분석한다. K팝의 형성, 전개 및 확산을 문화생산론적 관점에서 조망하

고, 이를 바탕으로 K팝에 관한 사회적, 공적 담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밝힌다. 구체적으로, K팝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언론 보도를 임베디드 토픽 

모델링(Embedded Topic Modeling, ETM)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K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밝힌다. 2004∼2024년의 기간 동안 조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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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K팝에 관한 담론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구체적으로, K팝이 발

전, 확장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논의의 변화가 있었는가? 

본 연구는 K팝에 대한 뉴스 미디어의 보도 패턴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K팝의 글로벌 성공은 한국 문화산업 전반의 세계화를 견인하였으며, 

나아가 K컬처가 글로벌 주류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이연경⋅김태종, 2024). 특히 아이돌 그룹은 한국의 국가 이미

지 및 역량을 경제 중심에서 문화 중심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지속적인 ‘신한류’ 열풍을 창출하며, K팝에 대한 국제

적 관심을 꾸준히 고조시키고 있다. 실제로 2023년 K팝 부문의 해외 매

출은 음반, 스트리밍, 공연 수익 등을 합산해 총 1조 2,377억 원에 달했

으며, 이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등으로 해외 시장이 확대된 결과

앙, 동아, 경향, 한겨레 뉴스 기사가 보도한 ‘K팝 아이돌’ 관련 기사 9,674건을 

스크래핑하여 대규모 어휘 모델링에 효과적인 임베디드 토픽 모델링(ETM)을 

통해 36개의 토픽을 도출했고, 총 8개의 주제로 담론화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

문화적으로 K팝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형성된 담론은 무엇이었고, 이러한 담론

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하였다. 토픽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한 결과, K팝

의 음악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이윤추구

를 목적으로 하는 K팝의 산업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K팝의 전개 과정을 잘 드러내며, K팝의 지

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K팝 산업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K팝,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기업, 문화산업, 문화생산론, 뉴스, 

빅데이터, 임베디드 토픽 모델링(E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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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이러한 현상은 학계에서도 주

목받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K팝을 주제로 한 학술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K팝의 성장 및 글로벌 성공 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왔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 전략적 기획, 체계적인 제작 시스

템, 글로벌 전문인력과의 협업, SNS 기반의 확산 구조, 높은 콘텐츠 완

성도, 그리고 팬덤 중심의 확산과 참여형 소비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K팝의 세계적 확산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임성준, 2013; 이

승연⋅장민호, 2019; Kim, Jung, Roh & Choi, 2021). 더 나아가, 

K팝의 글로벌 성공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해외 팬들의 자발적인 온라인 활동과 한국 방문에 대한 의향

을 증가시키는 등 K팝이 문화적 브랜드이자 국가 홍보 수단으로 기능하

고 있다는 분석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Kim, Kim, Park & Choi, 

2022).

그러나 최근 K팝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K팝의 위기가 도래했다

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

되지만, 특히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통한 사업 규

모의 확장과 그에 따른 산업의 독과점화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다. 증권시장에 상장할 정도로 사업 규모를 확장한 소수의 대형 연예기

획사들이 K팝 산업을 주도하면서 대형 연예기획사 중심의 제작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 규모의 연예기획사나 독립 아티스트의 설 자리를 축소시

켰고, 이는 결국 개성 있는 그룹이 등장할 개연성을 줄이면서 K팝의 획

일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K팝 산업의 독특한 특성으로 지목되어 온 아이돌 시스템 또한 K팝 위

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아이돌 시스템은 아이돌 아티스트의 발굴, 

훈련, 데뷔, 관리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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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타 육성 및 제작 시스템으로, 2000년대 초반 SM엔터테인먼트(SM 

Entertainment Co., Ltd.)가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해당 시스

템을 기반으로 한 아이돌 그룹들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아이돌 

시스템은 불확실성이 높은 문화산업에서 위험을 구조화하고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제도화된 문화상품 생산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주로 10대 청소년으로 구성된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

는 고강도의 훈련, 엄격한 체중 관리,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통제는 기획

사가 ‘하자 없이 오래갈 수 있는 상품(김수정⋅김수아, 2015)’을 만들고

자 하는 이윤 중심의 기획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이돌의 과도한 상

품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아

이돌 시스템은 아티스트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며, 결과적으

로 음악의 획일화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민

주, 2010; 이은솔⋅이우창, 2017). 즉, 자본 중심의 생산 논리에 기반

한 과도한 상업화와 그로 인한 창의성 및 다양성 부족이 현재 K팝이 직

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이는 K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K팝이 성공 및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공적 

토론 속에서 구성되고 전개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K팝의 형성과 전개

는 경제적⋅산업적 동학,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전략적 기획, 아이돌의 

상징적 위상, 팬덤의 문화적 참여와 같은 복합적인 경제⋅제도⋅문화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제기되

는 K팝에 대한 비판과 우려 역시 K팝의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원인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지난 20여 년간 K팝의 발전 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담

론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중문화 및 문화산업 전

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어 문화생산론적 관점에서 음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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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논의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K팝의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한 후, K팝의 전개 과정을 기술적으로 

탐색한다. 다음으로, K팝의 특성을 바탕으로 K팝에 대한 사회적⋅공적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다. 분석 기간은 K팝이 아이돌 중심으로 확산되었다고 평가되는 2000년

대 초반부터 2024년까지로 설정하였다. 해당 기간의 비정형 데이터1)인 

9,000여 건의 뉴스 기사를 수집해 임베디드 토픽 모델링(Embedded 

Topic Modeling, ETM)을 실시한다. ETM은 대규모 어휘를 다룰 때 

유용한 딥러닝 기반의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빈도가 낮은 단어도 효과

적으로 처리하여 다양한 담론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나아가 주제와 

의미상으로 가까운 단어들의 임베딩을 활용해 토픽을 구분하고, 더 직관

적인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이은학⋅이우빈⋅오주희⋅김성용, 

2025). 

2. 이론적 논의: 문화산업에 관한 기존 논의

대중문화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산업혁명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서구를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프랑크푸르트학파(Frankfurt school)의 아도르

노(Theodor Adorno)와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는 그들의 

저서 ‘계몽의 변증법(Dialectic of Enlightenment)’에서 현대 자본주

의 사회에서 대중문화는 자본주의 산업 논리에 의해 조직된 ‘문화산업

(Culture industry)’이라고 정의했다. 대중문화가 산업적으로 생산되고 

1) 비정형 데이터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로, 이메일, 웹페이지나 음성, 영상 등의 데

이터를 의미한다(하만석⋅안현철, 2019; Baars&Kemper, 2008). 나이, 성별 등

과 같이 범주화 되어 바로 분석 가능한 정형 데이터와 달리,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화

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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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예술적 가치와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고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또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바탕을 둔 근대 자본주의 문화산업은 동질적이고 표준화된 문화생산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Peterson, 1983; Lopes, 1992; 최석호, 1997; 

임이숙, 2009). 

이후 규모와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문화산업에 대한 학

문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1970년대 미국 사회학계에서 문화와 사회구조 

간의 복잡한 관계에 주목한 문화생산론(Production of culture)이 등

장했다. 문화산업론이 자본주의 하의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

공한다면, 문화생산론은 중립적, 분석적 시각을 제공한다. 문화생산론은 

문화의 생산 과정을 사회적, 조직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다시 말해, 문화

생산론은 문화의 본질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어떠한 사회적 변수가 문화의 형식과 내용을 어떻

게 제약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양종회, 1994; 임이숙, 2009; 최석호, 

1997). 특히, 문화생산론을 제시한 Peterson은 문화생산의 형식과 내

용, 그리고 수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제약 요인(Six facets of 

production), 또는 구조적 조건(Structural constraints)을 제시했다

(Peterson, 1982). ‘법률과 규제(law and regulation),’ ‘기술

(technology),’ ‘산업 구조(industry structure),’ ‘조직구조(organization 

structure), ‘직업 경력(occupation career),’ 그리고 ‘시장(market)’

의 여섯 가지 요인은 문화가 단순히 예술가의 창의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체계 속에서 형성되는 구조적 산물임

을 보여준다. 제시된 여섯 가지 요인은 이후 문화산업을 대상으로 한 다

양한 경험적 연구의 분석 틀을 제공해 줌으로써 문화를 생산하는 조직과 

그 상품으로서의 문화가 거래되는 시장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로부터 문화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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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동질화, 표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산업의 특수한 환경과 

조직, 시장 구조의 역학(Dynamics)에 따라 달라진다는 시각을 견지하

게 되었다(임이숙, 2009; DiMaggio, 1977). 

문화생산론의 관점에서 산업 구조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음악산업

(Peterson & Berger, 1975; Peterson, 1997; Rothenbuhler ＆ 

Dimmick, 1982; Lopes, 1992; Dowd, 2004a), 영화산업(Mezias 

& Mezias, 2000; Jones, 2001; 임이숙, 2009), TV 산업(Bielby & 

Bielby, 1994) 등 다양한 문화산업을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했

다. 특히, 문화생산론의 등장 이후 음악의 창작, 공연, 유통을 포함한 음

악 생산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Dowd, 

2004b). 음악산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음

악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며 소비되는가를 다양하게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조직 사회학의 신제도주의, 산업 조직 경제학, 

사회운동론, 경제사회학 등 다양한 이론을 활용한다(Dowd, 2004b).

가령, 일부 연구자들은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조직구조’가 

음악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해 왔다. 예를 들어, 

DiMaggio(1982a, 1982b, 1987, 1991, 1992)는 미국 고급문화 형성

과 관련하여 클래식 음악이 자리 잡은 배경에 주목하며, 비영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상업적 압력에서 벗어나 클래식 음악을 고급문화로 정착시

키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또 다른 연구자들은 조직이 그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형성

된다(Scott, 1995)는 점에 주목하여 ‘산업 구조’가 음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예를 들어, Peterson과 Berger(1975)는 194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까지의 미국의 대중음악 산업을 대상으로, 대중음악 

산업의 구조와 다양성 및 혁신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분

석 결과, 음반산업의 산업 집중도는 음악의 다양성 및 혁신에 유의미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42 권 3호 (2025년 9월)220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순환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구체

적으로, “고집중–저다양성”과 “저집중–고다양성”의 순환 구조가 반복된다

는 것이다. 독립 레이블이 잠시 대형 음반사(Majors)의 통제를 벗어날 

때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면서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후 대형 음반사가 

이를 흡수하면서 다시 다양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후속 연

구들을 통해 음악산업의 집중도가 높아도 음악 다양성이 줄지 않는 현상

이 관찰되었다(Rothenbuhler ＆ Dimmick, 1982; Lopes, 1992; 

Dowd, 2004 등). 이는 대형 음반사들이 중앙집중형 관료제를 통해 음

악을 생산하는 폐쇄적 생산 시스템(Closed system)에서 벗어나, 프리

랜서, 장르별 하위 레이블(Subsidiary label), 독립 음반사 등과의 계

약을 통해 생산을 분산화하는 개방형 생산 시스템(Open system)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산업 집중도 자체보다 

생산 방식이 더욱 중요하며, 분산된 개방형 생산 시스템이 도입되면, 높

은 산업 집중도 하에서도 음악적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냈다. 

이 외에도 ‘직업 경력’에 주목하여 여성 음악가의 기회를 제한하는 젠

더 고정관념과 그러한 제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관한 연구

(Clawson, 1999; DeNora, 2002)나, 음악 비평 수용(예: 

Appelrouth, 2003; Glynn, 2002; Lopes, 2002)과 음악 장르 및 이

벤트를 위한 청중 또는 소비자 형성 연구(예: DeNora, 1995; 

DiMaggio & Mullen, 2000; Lizardo & Skiles, 2016) 등 ‘시장’에 

주목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음악 생산에서 ‘기술’에 주목한 연구들은 

기술이 청중 또는 소비자가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보여주었다(예를 들면, Regev, 1997; Gruzd & Hodson, 2021). 

마지막으로, ‘법과 규제’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저작권법이나 산업규제

를 비롯한 법적 환경이 음악 제작이나 확산에 미치는 영향, 또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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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장르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분석했다(예를 들면, 

Ryan, 1985; Leblebici et al., 1991; Dowd, 2003). 

이렇듯, 음악 생산과 유포, 그리고 확산에 대하여 문화생산론에서 제

시한 여섯 가지 제약 요인의 분석적 중요성은 다양한 음악 생산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여섯 가지 요인이 문화생산론 관점의 핵심 틀을 제공하

지만, 이외에도 문화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가

령, 보다 최근에는 팬덤 참여를 음악 생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관점은 팬이 더 이상 음악을 소비하는 단순 

소비자에 머물지 않으며, 그들이 향유하는 음악이나 아티스트 관련 콘텐

츠를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콘텐츠를 생산, 유포하는 등 능동

적 생산자이자 확산 주체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Baym,, 

2018; Edlom & Karlsson, 2021; Ranieses, 2024). 또한, 현실 세

계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문화의 생산과 유포,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Peterson, 

1990). 마찬가지로, K팝은 문화생산론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요인을 포

함한 사회 맥락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K팝의 생산과 확산,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

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또 각 요인들의 영향 정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K팝이 전개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K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K팝 산업에 관한 기존 연구

K팝이 한류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K팝과 아이돌 관련 국내

외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아이돌 팬덤에 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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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 팬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

어나 문화 실천의 행위자이자 의미 생산자로서 팬덤의 능동적 역량과 가

능성에 주목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변화 속에서 팬덤이 아이돌 스타

를 향유하는 방식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팬덤의 문화실천 행위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확산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맥락화 한 연구(정민우⋅

이나영, 2009)나 한국에서 아이돌이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가를 분

석하면서, 소비의 측면에서 팬들이 미디어 텍스트 자체로 규정할 수 있

는 아이돌에 대한 2차 텍스트의 생산과 공유 활동 등을 통해 아이돌 시

스템의 유지와 작동, 재생산 과정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드러낸 

연구(김호영⋅윤태진, 2012), 더 나아가 팬덤의 집단행동과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강보라⋅서지희⋅김선희, 2018; 장현석, 2021; 한유희, 

2022)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후 K팝이 해외로 확산되면서 국내 팬덤

은 물론 해외 팬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로 이어졌다(예를 들면, 

윤여광, 2019; 이동배, 2019; Acosta, 2023; Jang & Paik, 2012; 

Lie, 2012; Messerlin & Shin, 2017). 이러한 연구들은 콘텐츠 제작 

및 공유, 팬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 등 팬덤의 자발적인 활동에 주목한다. 

한편, 보다 최근에는 온라인 팬덤 문화에 주목하여 팬덤을 사회자본으로 

바라보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이수완, 2016; 이승연⋅장민호, 2019).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온라인 팬덤 커뮤니티는 특히 장기적 관계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계적 사회자본이 높게 형성되며, “좋아하

는 아이돌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을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어 동질성을 

의미하는 인지적 사회자본 또한 높게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의 빈번한 상호작용에 의해 실용적이고 의미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교환

하는 구조적 사회자본(이수열, 2013)을 가진다고 분석된다.

K팝의 음악적 특징에 주목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K팝 음악이 장르적 다양성을 포괄함으로써 다양한 음악적 취향의 소비



K팝 담론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223

자들에 호소할 수 있는 주류 음악이며, 지역성⋅자기표현보다는 경제적 

이윤 추구 및 전 세계적 생산, 소비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전했다고 분석

한다(이수완, 2016). K팝 유튜브 조회 수 상위 20곡의 음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1)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는 후크송, (2) 영어 가사의 빈번

한 사용, (3) 서구 리듬을 차용한 박진감 있는 댄스 음악, (4) 그룹의 

콘셉트에 기반한 명확한 서사, (5) 건전하고 독창적인 주제를 K팝 음악

의 특징으로 도출한 바 있다(이승연⋅장민호, 2019). 

K팝이 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K팝의 글로벌 성공 요인

이나 글로벌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K

팝의 글로벌 확산을 가져온 환경 조건과 음원 제작사의 경쟁력 요인을 

분석한 연구(임성준, 2013), 수익 채널의 다각화를 위한 글로벌 시장 진

출을 목적으로 한 기획사들의 다양한 전략들에 대한 연구(이승연⋅장민

호, 2019; 이인혜⋅권상집, 2021), 또는 해외에서 주목받게 한 K팝의 

음악적 특징에 주목한 연구들(김은경, 2015; 이승연⋅장민호, 2019; 조

은하, 2023)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K팝의 글로벌 확산을 다루는 연구

에서 예외 없이 강조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다. 소셜미디어의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지리적 장벽을 허물어 

낯선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고(임수진⋅동그란, 2022; 

주정민, 2016), 초국가적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K팝

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팬들에게 아

이돌 관련 콘텐츠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참여

문화의 공간을 제공한다(김수아, 2014)는 점에서 글로벌 팬덤의 형성 

및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K팝 산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2000년대 후

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이돌을 문화상품으로 

상정하고, 이들의 생산 과정 및 소비되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다.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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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들의 활동이 문화상품화 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이수안, 

2011)나, 아이돌 그룹의 발굴 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이솔

림, 2011), 아이돌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문화산업과 이를 소비하는 팬

들의 소비 양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호영⋅윤태진, 2012)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브랜딩 및 마케팅 전

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이

돌 그룹은 대체로 그 수명이 길지 않고, 대중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음악성만으로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김문

정⋅김면, 2018). 다시 말해, 아이돌 그룹은 대중성, 독창성이라는 모순

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예기획사가 

아이돌 음악을 제작할 때 대중성을 고려하여 만들되, 시각적 요소와 연

결하는 스토리텔링으로 독창성을 확립하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게 했

다. 특히 스토리텔링 전략은 팬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등 팬덤의 활동성과 충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고 분석된다(조민선, 2020).

아이돌 산업과 관련하여 보다 최근에는 아이돌 산업 구조 및 역동성, 

그리고 아이돌 산업 구조가 아이돌 경쟁과 생존 등 아이돌 생태계에 미

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이수현⋅이시림, 2018; 이시

림⋅이수현, 2019).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아이돌 산업 내 과점화 현상

을 확인하고, 과점화 현상이 생산물, 즉 아이돌의 생존이나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한국 아이돌 산업은 과점 

모델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직적 통합 구조를 구축한 소수의 과점 기업

이 아이돌의 생존이나 음악방송 1위와 같은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K팝에 관한 기존 연구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같은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연예기획사 조직 및 



K팝 담론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225

산업 구조, 팬덤 등 다양한 행위자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K팝의 글로벌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K팝의 산업적 측면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두드러진다. K팝의 글로벌 진출 및 확산은 엔터테인

먼트 기업이 행위 주체가 되어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 의도적인 기획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김수정⋅김수아, 2015; 박대민⋅이규탁, 

2022)을 고려할 때, K팝의 전개 과정에서 아이돌 아티스트의 재능이나 

능력, K팝의 음악적, 문화적 특성보다는 K팝의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4. K팝 산업의 전개 과정: 기술적 탐색

현재의 K팝 산업 구조가 자리 잡은 데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경제 침체가 가져온 음반산업의 위축이 계기가 되었다(정민우⋅이나영, 

2009; 이수완, 2016). 이 시기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와 더불어 인터넷

의 대중화가 본격화되면서 음악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이는 

전통적인 음반 판매 중심의 수익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기존에 

음반 판매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아온 연예기획사들은 디지털 음원의 확

산으로 인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한 대

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첫째는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 가능한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 전략에 기반한 ‘아이돌’의 상품화였으며(심두보, 2013), 둘

째는 이러한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 확대 전

략이었다.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아이돌의 양성은 소위 ‘아이돌 시

스템’이라는 K팝의 독특한 스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조직적, 체계적으로 스타를 제작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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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시스템’을 고도로 체계화시킨 방식을 의미한다(윤성옥, 2007). 

SM 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공적인 아이돌을 내놓

은 이후, 아이돌 시스템은 불확실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문화산업에서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독특한 문화상품 생산 시스템으로 자리 잡

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이돌은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아이돌 시

스템’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수, 즉 기획으로 만들어진 문화상품으로 정의

할 수 있게 되었다. 연예기획사는 육성, 훈련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한 비

용과 리스크를 전부 부담하는 대신 아티스트와의 장기계약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내부화하고, 재투자를 통해 계속해서 후속 아이돌을 양성한다. 

이렇듯, 연예기획사가 생산자가 되어 전문화, 체계화된 과정을 거쳐 만

들어지는 문화상품으로서 아이돌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공략하

며 K팝의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듯,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중음악산업을 주도한 행위자는 대형 

연예기획사라고 할 수 있다(김선영⋅임운택, 2023). 10대를 주 소비자

층으로 두는 아이돌은 청각적 요소만큼이나 시각적 요소도 중요하기 때

문에 외모, 스타일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솔로보다는 그룹으로 구

성되는 것이 무대 구성에 유리하므로 다수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다(김

선영⋅임운택, 2023). 이러한 소비층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아이돌의 

생산과 관리에는 기존의 가수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어간다(김호영⋅윤

태진, 2012). 이러한 특성에 따라 기존 연예기획사들은 아이돌 생산에 

필요한 자본을 동원하고 위험을 감수해 낼 수 있는 규모로 확장, 인수합

병되며 대형화되었다(이준형, 2016). 

1990년대 중후반 1세대 아이돌을 배출했던 연예기획사들은 그 성공을 

바탕으로 대형 연예기획사로 발돋움하였고, 이들은 제작, 매니지먼트 및 

마케팅 등 모든 음반 작업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해결하는 ‘토털 매

니지먼트(Total management)’ 전략을 세워 거대 기업형 조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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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했다(차우진⋅최지선, 2011). 흔히 K팝 아이돌 3대 기획사라 불리는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에 해당한

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K팝의 인기와 함께 아이돌 지망생들이 

증가하면서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K팝 산업은 본격적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K팝의 확장 과정은 연도별 데뷔 또는 해체하는 아이돌 그룹의 

수를 탐색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데뷔 아이돌 그룹 숫자 

<그림 1>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MBC 음악방송인 ‘음악 중심’2)

에 출연한 아이돌 그룹과 인터넷 기사 검색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수집

한 아이돌 그룹3)을 대상으로 연도별 데뷔⋅생존4)한 아이돌 그룹의 숫

2) MBC의 ‘음악 중심’은 대표적인 음악방송들 가운데 유일하게 2000년대 초반부터 출

연진 정보를 전부 제공하고 있으며, 크롤링이 가능한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

에 1차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기존 연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2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

된 그룹’을 아이돌 그룹으로 정의하여 수집하였다(이시림⋅이수현, 2019). 같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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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기획사 규모별5)로 집계한 결과이다. 방송 출연자 명단을 매해 데

뷔한 이후 해체하지 않고 활동을 지속한 아이돌의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경향은 데뷔⋅생존한 아이돌 그

룹의 누적 숫자를 보여주는 <그림 2>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림 2> 연도별 데뷔⋅생존 아이돌 그룹 누적 숫자 

<그림 1>을 보면 대형 3대 기획사의 경우, 한 해 데뷔하는 아이돌 그

룹(명) 수가 4개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소형 기획사의 경우 다소

안에서 유닛으로 나왔을 때는 집계하지 않았고, 재데뷔한 경우에만 다른 그룹으로 취

급하여 추가했다. 그 결과 총 508팀의 아이돌을 모을 수 있었다.

4) 대형 3사로 불리는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를 우선 

분류하고, 나머지는 NICE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중견/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눴다. 

기업정보가 부재한 경우, 인터넷 검색이나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수

집하였다. 기업의 수는 중견/대기업은 18개, 중소기업은 293개로 집계되었다.

5) 기존 연구((이시림⋅이수현, 2019)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25년 3월 기준 ① 활

동을 지속하거나 ② 계약기간(7년)을 채웠을 경우 생존으로 판단했고, ① 계약 만료 

이전 해체를 공식 발표했거나 ② 2년 이상 활동이 지속되지 않았을 시에는 해체로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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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감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은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형 기획사는 많은 경우 소속 아이돌 그룹의 해체와 함께 폐업하

는 경우가 많음(이시림⋅이수현, 2019: 89)에도 불구하고, 아이돌 그룹

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K팝 산업 생태계가 포화 상태

에 미치지 못했음을 유추하게 한다.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아이돌 그룹의 수는 문화산업의 특성을 반

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irsch(1972)가 지적했듯이, 문화산업

은 구조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소수의 성공적인 문화상품

이 창출하는 수익을 통해 다수의 실패작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하는 

형태로 작동한다. K팝 산업 역시 문화산업으로써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아이돌 그룹이 성공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

지만, 일단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므로 기획사들은 

소속 아이돌의 성공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연도별 해체한 아이돌 그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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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같은 기간 연도별 해체된 아이돌 그룹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자본과 경제자본 등 가용한 자원이 3대 기획사 및 대규모 기획사의 

경우 해체된 아이돌 숫자가 극히 적은 반면, 시장에서 사라지는 아이돌 

그룹의 절대다수는 소형 소속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소형 기획사의 경우 

끊임없이 시장에 진입하지만, 또한 끊임없이 해체를 경험하는 것이다. 

2015∼2020년 기간은 중소기업 아이돌 해체가 집중된 시기로 나타나고, 

이는 이 시간 동안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 기간

을 거쳐 2021년으로 접어들면서 경쟁이 완화되고 시장이 안정되는 면모

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 그

룹의 수는 결국 장기간 생존을 유지하는 3대 기획사 및 대형기획사와 끊

임없이 진입하고 퇴출하는 소형 기획사 수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따라서, K팝 산업은 대형 기획사에 비해 소형 기획사가 압도적인 경

쟁 압박에 높이는 산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 생태계 

속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고, 다양성 또한 증가하기 어렵다. 소규

모 조직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형 조직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자원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

와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조직이 급진적으로 혁신전략을 취할 

경우, 이는 높은 위험을 발생시켜 조직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Hannan & Freeman, 1984; Levinthal & March, 1993).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은 불확실성에 기인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

해 성공한 사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상품을 제작하거나, 유사한 비즈

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등 기존의 성공 전략을 답습하는 경향이 강하다

(Hirsch, 1972; Bielby & Bielby, 1994). 산업 전체로 볼 경우, 혁

신을 도모하는 조직들의 부재는 유사한 문화상품의 증가로 이어져 문화

의 획일화를 야기한다. 오늘날 K팝 산업의 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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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되는 독과점화, 다양성 부족 등은 결국 K팝 산업의 구조로부터 비롯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K팝 산업의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아이돌이 K팝의 

중심으로 부상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24년까지 언론이 K팝과 아이돌

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특히 K팝의 전개 과정이라는 주제에 초점

을 맞추어 K팝과 관련된 사회적, 공적 담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5.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절차 및 전처리 

K팝 아이돌에 대해 형성된 사회적 담론을 알아보기 위해 중앙 5대 일

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의 기사를 온라

인으로 수집했다. 이때 언론사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기사 

수가 많은 조선일보의 경우 지면기사만 수집하였다. 키워드는 ‘K팝’, 

‘K-Pop’, ‘케이팝’, ‘아이돌’을 검색한 뒤 하나로 합쳐 중복된 기사는 삭제

하였다. 검색 기간은 K팝 아이돌 스타 위주로 한류가 형성되기 시작한 

‘한류 2.0’의 시작 시기인 2004년(문화체육관광부, 2013)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수집하였다. <그림 4>에 제시된 기사 추이는 2016년 이

후 기사가 급증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앞서 2015∼2020년 기간 데

뷔 아이돌 그룹 숫자가 급증한 패턴과 일치한다.

수집한 뒤 (1) 주제인 K팝 아이돌과 관련 없는 기사, (2) 기사의 단

어 개수가 100개 미만인 기사, (3) 제목은 다른데 내용이 동일하거나 시

작하는 첫 여섯 단어가 같은 경우(구정우⋅김나현, 2022) 중복 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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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여 삭제하였다. 그 결과 1차 데이터 13,440건에서 총 9,674건이 

최종 분석 대상 기사가 되었다. 또한 모든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은 주피

터 노트북(Jupyter notebooks)을 기반으로 파이썬(Python) 환경에서 

딥러닝 및 기계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클라우딩 플랫폼인 구글 

코랩(Colab) 환경(강환수⋅조진형⋅김희천, 2022)을 이용하였다. 

<그림 4> 연도별 K팝, 아이돌 보도 추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총합계

1,320 3,378 1,325 1,873 1,778 9,674

<표 1> 2004∼2024년 각 신문사별 K팝, 아이돌 보도 횟수 

2) 토큰화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토큰화 패키지 kiwi(이민철, 2024)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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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품사 태깅을 진행했다. kiwi는 다른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들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빠르며, 모호성 해소 성능이 높은 라이브러리이다. 

분석할 단어로 명사(NNP, NNG)를 지정하여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만 

남겼다. 본격적 분석 이전 문장 부호나 기자의 이메일, 한자와 영어는 정

규식으로 제거했다. 이후 자주 등장하지만 의미 분석에 도움을 주지 않

는 단어들은 불용어(강현아⋅임희석, 2021)로 간주하여 처리했다. 시점

을 뜻하는 단어(이날, 이후, 지난달 등)와 신문 이름(중앙일보, 동아일

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등 총 54개의 단어를 삭제했다. 또한 

기존 kiwi 사전에 없는 아이돌, 소속사, 팬덤의 이름이나 해외 페스티벌 

등은 사전에 직접 추가하였다. 

3) 분석 방법: 임베디드 토픽 모델링(Embedded Topic Modeling, 

ETM)

임베디드 토픽 모델링(이하 ETM)이란 기존 잠재 디리클레 할당

(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이하 LDA) 모델의 단점을 극복한 토

픽 모델링 기법이다(Dieng, Ruiz, and Blei, 2020). LDA는 어휘 크

기가 증가하면 모델의 예측 성능과 토픽의 해석 가능성이 모두 악화되어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휘 축소 과정을 거쳐야 했고, 중요한 정

보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ETM은 LDA에 단어 임

베딩을 결합함으로써 대규모 어휘를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고안되

었다. 단어의 의미를 저차원 벡터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휘 크기가 커도 

효율적 모델링이 가능하다. 또한 빈도가 낮은 다양한 단어들도 효과적으

로 처리하여 불용어(Stopwords)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강건성

(Robustness)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ETM은 다른 토픽 모델링 

기법에 비해 높은 일관성(Coherence)을 보이며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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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생성했다(Koltcov, Filippov, & Ignatenko, 

2024). LDA와 ETM의 성능을 비교한 벨라우어 외(Bellaouar, 

Itbirene, & Chihani, 2024)의 연구에서는 토픽 수가 증가할 때 

ETM에 드는 시간이 더 적었다. ETM의 임베딩 기반 접근 방식이 LDA

의 확률적 접근보다 계산 측면에서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ETM의 주요 특징은 단어와 토픽이 모두 같은 차원 벡터 공간에 표

현(Dieng et al., 2020)되어 토픽과 단어 간 관계를 비교적 쉽게 계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 요소인 단어 임베딩 행렬( )은 각 단어와 토

픽을 표현하는 벡터의 길이인 과 모델이 다루는 고유 단어의 총 개수를 

의미하는 의 곱으로 정의된다. 이후 문서 생성은 각 문서마다 토픽 비

율을 정하고, 단어에 대해 토픽을 선택한 뒤 해당 토픽과 단어 벡터를 

이용해 실제 단어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때 ETM의 작동 방

식인 선택 확률은 단어 벡터와 토픽 벡터간의 곱으로 계산되는데, 벡터

는 (1) 미리 학습된 단어 벡터를 이용하거나 (2) 모델 학습 과정에서 단

어 벡터를 함께 학습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학습 시간을 줄

이기 위해 효율적인 (1)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ETM 단어 추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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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서 수, 

는 문서 의 토픽 비율의 비변환 버전, 


는 변환된 

토픽 비율, 


은 단어 할당 토픽, 


은 관측된 단어, 는 단어 임베딩 

행렬, 는 토픽 임베딩 행렬, 은 각 문서의 단어 수를 나타낸다. 화살

표는 확률적 의존성을 나타낸다. 이때 


은 ETM 모델에서 기존 토픽 

모델과 단어 임베딩을 결합하는 핵심 매커니즘으로, 기존 토픽 모델과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 과정을 거쳐 모델링한 결과로 단

어와 토픽이 같은 차원 안에 위치하게 된다. 

토픽 모델링의 성능 측정 도구로는 응집도(Coherence)를 기준으로 하여 

토픽 수를 결정했다(강현아⋅임희석, 2021; Newman, Lau, Grieser, & 

Baldwin., 2010). 주제 내 단어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확인할 때 핵심 단

어와의 의미적 유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 토픽의 일관성을 측정했다. 

계산 시에 ETM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전체 문서에서 10번 미만 반복되

는 단어는 제거하였다(min_df=10). Pytorch 라이브러리에 있는 응집도

(c_v_)를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 토픽의 개수에 따라 토픽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 측정했다(Dieng, Ruiz, & Blei, 2019). 

<그림 6> 전체 기사의 Co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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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을 보면 전체 기사는 k=30일 때 응집도가 가장 높았다. 그

러나 응집도를 기반으로 토픽 수를 결정하는 사후지정 방식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 적정한 수라고 보기에 모호하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응집도를 고려하되, 연구자가 결과를 비교하며 주제를 가장 적절하게 추

출하는 값을 선택하는 기존 연구(이은정⋅구정우, 2022) 방식을 채택하

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최종 토픽의 개수는 36개로 선정되었다. 각 토픽

에 속하는 단어 목록은 <부록 2>에서 확인 가능하다. 

5. 분석 결과

1) ETM 결과

먼저, 36개의 토픽을 대표하는 주요 단어들을 검토하여, 토픽 제목에 

대한 구상을 시작하였다. 이후 해당 토픽의 비중이 가장 높은 문서를 토

픽당 10개씩 추출하여 구상한 토픽 주제와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토픽 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이은정⋅구정우, 2022). 또한 요약적 이

해를 돕기 위해 유사성에 기반하여 담론으로 범주화하였다. 담론은 다음 

8가지로 수렴되었는데, (1) K팝 트렌드, (2) K팝 글로벌 위상, (3) K

팝 부가가치 (4) K팝 경제 (5) 아이돌 역량 및 활동, (6) 엔터테인먼트 

산업, (7) K팝 논란, (8) K팝 팬덤이 그것이다. 

첫째, ‘K팝 트렌드’는 전반적인 K팝 산업의 동향을 포괄하는 토픽들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K팝 글로벌 위상’은 세계 음악 시장이나 다른 문

화와의 관계 속에서 K팝이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토픽들로 구성되

었다. 세 번째, ‘K팝 경제’는 경제적 수익을 높이는 K팝 산업 내부 기제

를 다루는 토픽들로 이루어져 있다. 네 번째, ‘K팝 부가가치’는 K팝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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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토픽들로 구성되었다. 다섯 번째, ‘아이돌 역

량 및 활동’은 K팝 아이돌의 특징과 활동을 다루는 토픽들로 이루어졌

다. 여섯 번째,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아이돌과 이들이 소속된 연예기획

사와의 관계와 동향을 나타내는 토픽들로 구성되었다. 일곱 번째는 K팝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와 병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K팝 논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K팝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아이돌 팬덤의 활

동상을 나타내는 토픽들로 구성된 ‘K팝 팬덤’이다. 

전체적으로 ‘아이돌 스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기획사의 경

영 전략, 이에 따른 경제적 수익과 부가가치 창출, K팝의 글로벌 확산, 

그리고 콘텐츠 생산과 소비를 떠받치는 아티스트와 팬덤의 활동 등 주요

한 K팝 산업 관련 주제들이 고루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각 주제를 구성하는 토픽들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K팝 트렌드

24. 문화사회적 현상으로서 
K팝

29. K팝 장르 다양성 17.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25. K팝 걸그룹 14. K팝 음악의 서사 23. K팝 업계의 현실과 전망

<그림 7> K팝 트렌드 토픽 중요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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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K팝 트렌드’를 구성하는 토픽들의 연도별 비중 변화를 보

여준다. ‘Topic 24: 문화⋅사회적 현상으로서 K팝’은 K팝의 트렌드에 

반영되는 한국 사회의 문화현상에 관한 기사들로 구성되어있다. 관련성

이 높은 기사에서 “소멸 시대에 곱씹는 사라지는 1020 문화”는 K팝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가 되면서 기성세대에게 맞춘 복고 컨셉의 유행을 

비평했다. ‘Topic 14: K팝 음악의 서사’는 “방탄소년단 슈가가 우울증 

고백하는 노래를 만든 이유”가 대표적 기사로, 가사에 담긴 가수의 사연

과 같은 음악의 서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Topic 17: 아이돌 오디

션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송사 Mnet에서 진행되

었던 화제의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시작된 공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제다. ‘Topic 25: K팝 걸그룹’은 관

련도 높은 기사 중 하나로 ““뉴진스 봤어요?” 물음에 “누진세요?” 답하는 

당신을 위한 4세대 걸그룹 간단 요약”이 있는데, 최근 데뷔한 걸그룹의 

활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Topic 23: K팝 업계의 현실과 전망’은 K

팝 업계의 생태계를 고찰한 것으로, 관련도 높은 기사는 “K팝 작곡가들

의 생존 비결”이며, 프리랜서 K팝 작곡가들이 겪는 고충과 생존 전략에 

관한 내용이다. 

흥미로운 점은 K팝의 음악 장르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Topic 29: K팝 장르 다양성’ 토픽 비중이 확연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K팝의 음악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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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팝 글로벌 위상

33. 동아시아 K팝 확산 31. K팝 빌보드 진출 2. K팝 글로벌 열풍

<그림 8> K팝 글로벌 위상 토픽 중요도 추이

<그림 8>은 ‘K팝 글로벌 위상’은 K팝이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과 연관된 토픽들을 보여준다. ‘Topic 33: 동아시아 K팝 확산’은 동아

시아 국가 내 K팝 인기와 연관된 토픽이다. 토픽 중요도의 추이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데, K팝의 빌보드 진

출 이후 미국 중심의 서구권에서 나타나는 K팝 열풍에 시선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Topic 2: K팝 글로

벌 열풍’, ‘Topic 31: K팝 빌보드 진출’의 토픽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

아지는 추이와 함께 해석 가능하다. 2015년을 지나면서 K팝이 문화 장

르로써 지역적 한계를 넘어 세계 문화의 매개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Topic 31: K팝 빌보드 진출’과 가장 관련도가 높은 기사를 살펴보면, 

“BTS, 빌보드 연간결산 ‘톱 듀오⋅그룹’ 첫 1위” 밖에도 방탄소년단이 미

국에서 이룬 성과에 관련된 보도가 대다수였다. 2020년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메인 차트 1위 석권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의 성과는 서구권을 중

심으로 재구성된 현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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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팝 부가가치

7. K팝 관광효과 13. K팝과 문화 외교 22. 한국 예술과 K팝

<그림 9> K팝 부가가치 토픽 중요도 추이

<그림 9>는 ‘K팝 부가가치’ 관련 토픽들의 시계열 변화를 나타낸다. 

다른 토픽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토픽 비중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

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중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Topic 7: 

K팝 관광효과’의 관련도 높은 기사는 “영종도에 K팝 전용 공연장 생긴

다”이다. K팝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관

광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opic 13: K팝과 문화외교’는 

“BTS가 만든 ‘외교용어’ ... 셔먼, 文 만나 “한미 사이 ‘퍼미션’ 없다””로, 

K팝 아이돌이 국가 간 외교에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opic 22: 한국 예술과 K팝’과 관련도가 높

은 기사로는 “[더오래] 몬스타엑스가 착용한 노리개의 ‘37.126 매듭’ 의

미는”라는 제목의 기사를 들 수 있다. K팝 아이돌의 활동은 단순히 음악

을 넘어 한국 전통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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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팝 경제

3. K팝 경제 효과 27. K팝 공연 행사 32. 아이돌 MD와 마케팅

36. 아이돌 음반 시장 4. 디지털 산업과 K팝

<그림 10> K팝 경제 토픽 중요도 추이

<그림 10>은, ‘K팝 경제’ 관련 주제들의 연도별 비중 변화를 나타낸다. 

첫 번째로 ‘Topic 3: K팝 경제 효과’는 K팝 산업의 매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다루는 토픽이다. 관련도 높은 기사로 “BTS 덕

에 역직구 급증? ... 전자상거래 통관 4천만 건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들 수 있는데, K팝의 해외 매출이 국가 수출 실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Topic 4: 디지털 산업과 K팝’은 K팝과 디지

털 산업의 관계에 대한 토픽이다. 관련도 높은 기사 중 하나인 ‘우리 오

빠, 멀리 있어도 선명하게 찰칵’은 연예인의 고화질 사진을 촬영하는 홈

페이지 마스터(이하 홈마)들의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보

도했다.

‘Topic 27: K팝 공연 행사’, ‘Topic 32: 아이돌 MD와 마케팅’, 

‘Topic 36: 아이돌 음반 시장’은 K팝의 대표적 수익 영역과 관련된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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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Topic 27: K팝 공연 행사’는 다양한 형태의 K팝 공연 관련 기사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COVID-19 팬데믹의 영

향으로 그 중요도가 감소했다. 관련도가 높은 또 다른 기사로는 ‘다시 하

나된 잼버리, K팝 환호 속 피날레’를 들 수 있다. 이 기사는 준비 부족과 

운영상의 미비로 논란을 빚은 2023년 잼버리 폐영식을 K팝 아이돌 콘서

트를 통해 수습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K팝이 국가 차원의 위

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만큼 한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Topic 32: 아이돌 MD와 마케팅’은 제품 판매 과정에서 

아이돌과의 협업을 통해 MD(Merchandise) 상품을 기획⋅출시하거나, 

아이돌을 홍보 모델로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Topic 36: 아이돌 음반 시장’은 아이돌의 앨범 판매량과 음원 성

적 등을 다룬다. 관련도 높은 기사인 “빅뱅 루저, 다섯 번이나 앨범에 실

린 사연”에서는 음원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정규 앨범 대신 

다수의 싱글 앨범을 순차적으로 발매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는 자

사 곡 간의 경쟁을 피하면서 음원 차트에 지속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

식으로, 이후 발매되는 앨범에 기존 곡이 수록되더라도 해당 곡은 차트 

집계에서 제외(블라인드 처리)된다. 이러한 전략은 대규모 팬덤과 자본

을 보유한 대형 기획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

족한 중소 기획사에게는 차트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당 토

픽의 중요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이 사회적 논의 대상이라

기보다는 일상화된 문화 소비 및 실천으로 정착되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K팝 경제 관련 주제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토픽 비중을 보

여주고 있으나, ‘Topic 36: 아이돌 음반 시장’의 토픽 비중 감소가 보여

주듯, 사회적 관심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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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돌 역량 및 활동

26. 아이돌의 활동 영역 확
대

15. 아이돌 경쟁 시스템 35. 아이돌의 스타성

8. 아이돌 공식 활동과 이
탈

34. 아이돌의 아동⋅청소년 
영향력

9. 인기 아이돌의 추세

<그림 11> 아이돌 역량 및 활동 토픽 중요도 추이

<그림 11>은 K팝 아이돌과 관련된 담론인 ‘아이돌 역량 및 활동’이다. 

‘Topic 26: 아이돌의 활동 영역 확대’는 관련도 높은 기사 가운데 하나

인 “‘연기돌’ 인기 비결은 잘 맞는 캐릭터에 ‘꽃다발 효과’”와 토픽 상위 

단어인 ‘드라마’, ‘영화’, ‘뮤지컬’, ‘예능’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 아이

돌이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opic 8: 아이돌 공식 활동과 이탈’은 아이

돌이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또는 지역 사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공식적 역할과, 그룹 탈퇴, 해체, 활동 중단 등과 같은 이탈 현

상을 포괄하는 주제이다. 관련 기사인 “BTS가 멈췄다”와 “각종 홍보대사

는 ‘닥치고 아이돌’”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특히 공식 활동의 확

대는 아이돌이 단순한 대중문화 소비의 대상을 넘어 공공 영역에서도 상

징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opic 34: 아이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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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영향력’은 관련 기사인 “강남 성형외과 절반이 ‘초등생 쌍수 

해줍니다’”와 “거식증 걸린 중3녀, 근육약 먹는 고2남 ‘아이돌 닮고 싶어’”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아이돌이 아동⋅청소년의 선망 대상이자 롤모델로 

작용하며, 외모 지향적 태도와 신체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다룬다.

한편, ‘Topic 15: 아이돌 경쟁 시스템’, ‘Topic 35: 아이돌의 스타성’, 

‘Topic 9: 인기 아이돌의 추세’는 경쟁이 심화되는 아이돌 산업 내에서 

인기와 경쟁 요인에 관한 주제이다. 관련도 높은 기사인 “아이돌 기획,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나는 아이돌 기획자다] 4”, “남자보다 여자들

에게 더 인기가 많다는 여자 아이돌 7”, “[일사일언] 1700년 전 스타의 

조건”과 토픽 상위 단어인 ‘필요’, ‘노력’, ‘유지’, ‘매력’, ‘실력’, ‘무대’를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이돌로서 성공하고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

기 위해서는 본래의 가수 활동을 넘어 다양한 역량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돌에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기획사의 실패 가능성을 높일 수 있

으며, 앞서 <그림 3>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형 기획사에 비해 중소 기획

사의 아이돌들이 실제로 높은 비율의 해체를 경험한다는 사실과 일맥 상

통한다. 

다른 주제들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아이돌 역량 및 활동’ 토픽들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아이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기사의 비중과 그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K

팝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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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엔터테인먼트 산업

21. 연예기획사 M&A 12. 연예기획 트렌드

16. 전속계약 이슈 6. OSMU 전략

<그림 12> 엔터테인먼트 산업 토픽 추이

<그림 12>는 K팝 생태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토픽들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토픽 비중이 높

은데 더해, 최근으로 오면서 기업 전략과 M&A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Topic 12: 연예기획 트렌드’와 관련도 높은 

기사는 “직장인 “걸그룹 보면 이젠 피로감까지 느껴””로, 신인 아이돌 그

룹의 포화 상태에도 불구하고 기획사가 아이돌 그룹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분석한 기사다. 연예기획사는 아이돌을 데뷔시키는 데 드는 평균 

3년 정도의 투자 비용,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아이돌의 넓어진 활동 영

역, K팝 열풍으로 인한 해외 시장의 수요증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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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계속해서 데뷔시킨다고 설명한다. ‘Topic 16: 전속계약 이슈’는 아

이돌과 소속사 간 계약에 대한 주제로, 토픽 중요도가 2000년대 초반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시기는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소송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던 시기로, 이로 인해 아이돌의 전속계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합리한 

장기 전속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는 규정

을 제정했다. 이로 인해 소송과 같은 대규모 사건이 감소하며, 전속계약 

이슈의 토픽 중요도는 다소 낮아졌다. 대중음악산업이 일방적 권력 작용

이 아닌, 강제와 타협에 기반해 운영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관련도 

높은 기사는 “포미닛도 못 깬 ‘아이돌 7년차 징크스’”로, 7년 계약기간 만

료 후 재계약 시기에 흔들리거나 해체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Topic 

21: 연예기획사 M&A’는 2023년 2월, 일명 ‘SM 인수 전쟁’ 이슈를 중

심으로 형성된 토픽으로, 해당 토픽의 중요도 추이는 2023년에 급격히 

증가한 수치로 나타난다. 관련도 높은 기사는 “SM 향한 하이브 vs 카카

오 ‘쩐의 전쟁’… 이수만 변심도 변수”로, 하이브와 카카오 간의 SM 인수

전 과정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K팝이 점차 대기업 독점 구조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팬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점

이 지적되기도 했다. 

‘Topic 6: OSMU 전략’에서 OSMU는 ‘One Source Multi Use’의 

약자로, 연예기획사가 소속 아이돌의 지적재산(IP)을 활용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관련도 높은 기사는 “[상생경영] 다양한 신

작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으로, 게임 회사 넷마블이 방탄소년단

(BTS)을 활용해 실사형 시네마틱 게임인 ‘BTS 월드’를 출시한 사례를 

다룬다. 토픽 중요도 추이에서 특히 2020∼2021년에 급격히 상승한 것

을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기간에 오프라인이 제한된 환경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등의 온라인 콘텐츠 전략을 고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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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대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

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K팝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K팝 논란

1. 아이돌과 사회적 논쟁
5. 마약 스캔들과 버닝썬 

게이트
10. 아이돌 SNS 파장과 방

송 제작 윤리

19. 아이돌의 인권과 도덕
주의

20. 팬슈머 문화의 역기능

<그림 13> K팝 논란 토픽 추이

<그림 13>의 ‘K팝 논란’은 K팝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

건들에 관한 토픽들을 보여준다. 먼저, 아이돌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Topic 5: 마약 스캔들과 버닝썬 게이트’를 살펴보면, 아이돌이 마약 사

범으로 체포된 사건과,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가 소유한 클럽인 버닝

썬에서 발생한 성매매 및 성접대 등의 범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버닝썬 게이트가 일어난 2019년에는 해당 토픽의 중요도가 급격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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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와 유사한 주제인 ‘Topic 1: 아이돌과 사회적 논쟁’은 아이돌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다룬다. 

‘Topic 10: 아이돌 SNS 파장과 방송 제작 윤리’와 ‘Topic 19: 아이돌의 

인권과 도덕주의’는 아이돌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

성된다. 이들 토픽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SNS 활동에 

대한 과도한 검열, 아이돌 정신 건강 문제 등을 주요하게 다룬다. 관련도 

높은 기사로는 “걸그룹 머리채 잡은 ‘아육대’ 스태프, 비난 일자 ‘무례했

다’ 사과”, “샤이니 종현의 죽음... 뒤르켐이 틀렸다” 등이 있다. 이를 통

해 아이돌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더불어 대중의 엄격한 도덕 기준이라는 

이중 억압 속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opic 20: 팬슈머 문화의 역기능’은 K팝 팬덤의 과열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토픽이다. 여기에

는 티켓 암표 거래의 성행, 고가로 책정된 굿즈, 불량 상품 환불 거부 등

의 문제가 포함된다. ‘팬슈머(fansumer)’란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소비

자인 ‘프로슈머(prosumer)’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단순 소비를 넘어 투

자 및 제조 과정에까지 관여하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유

형을 의미한다(김기원⋅변정민, 2020). 팬슈머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의 

생산에 적극 참여하거나, 해당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관여

한다. 연예산업 내 팬슈머들은 높은 소비력을 바탕으로 콘서트 관람, 음

반 및 굿즈 구매 등을 통해 자신의 충성도를 표현하며, 이는 K팝 산업의 

핵심 수익 구조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팬덤 중심의 소비문화가 과

열되면서 무리한 소비를 유도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팬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도 높은 기사인 “‘3만원 빌려주고 

지각비 매일 5000원’... 청소년 노리는 ‘댈입’”은 한정판 굿즈 구매를 원

하는 청소년 팬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소액 대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포토카드 모으려 음반 수십장 구매... 팬 울리는 ‘팬덤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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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비자원 조사를 인용하여 굿즈 시장의 과도한 소비 유도 실태를 지

적한다. 토픽 중요도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K팝 산업의 수익

이 신규 소비자층의 확장보다는, 이미 확보된 충성도 높은 팬층의 반복

적이고 집약적인 소비에 기반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팬덤 문화가 산업에 종속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역기능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K팝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8. K팝 팬덤

팬덤의 상호작용 팬덤의 사회적 실천

11. 팬 참여형 콘텐츠 30. 팬덤의 이벤트 문화
28. 글로벌 감수성과 팬덤 

행동주의

18. 팬덤 일상의 재구성

<그림 14> K팝 팬덤 토픽 추이

<그림 14>는 ‘K팝 팬덤’과 관련된 토픽들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준

다. 두 가지 주요 경향성이 확인되는데, 첫째는 팬덤과 아이돌 간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한 관계성의 부각이며, 둘째는 팬덤이 사회적 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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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는 ‘사회적 실천’의 양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팬덤 관련 토픽의 전체적인 비중은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관심 또한 

정체 혹은 둔화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는 팬덤의 사회문화적 역할이 제

한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팬덤의 상호작용’에 포함된 ‘Topic 11: 팬 참여형 콘텐츠’, ‘Topic 

30: 팬덤의 이벤트 문화’, ‘Topic 18: 팬덤 일상의 재구성’은 개인이 K

팝 아이돌의 ‘팬’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했을 때 나타나는 일상적 실천과 

문화적 생산 행위를 나타낸다. 이 토픽들은 팬이 단순한 수용자나 소비

자를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콘텐츠를 재해석하고 의미화하는 적극적인 

문화 생산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opic 11: 팬 참여형 콘텐츠’

와 관련도가 높은 기사인 “Z세대 아이돌 입덕, 15초 ‘쇼트폼’이 대세”, 

“뮤직비디오에 그런 깊은 뜻이... 숨겨진 ‘뮤비 코드’ 해석 콘텐츠가 뜬다”

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짧은 형식의 콘텐츠와 해석 중심 콘텐츠가 팬

덤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팬들은 이와 같은 형식

을 통해 기존의 아이돌 서사를 재구성하거나, 자신만의 서사를 덧붙이며 

문화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팬덤은 단순히 기획된 대중문화를 소

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문화생산의 일부로 편입되어 의미를 구성하고 

담론을 재생산하는 실천적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Topic 30: 팬덤의 

이벤트 문화’는 아이돌 팬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기념 및 축하 행사를 다룬다. 관련도 높은 기사인 “우리 오빠 생

일인데 카페 대관쯤이야”는 아이돌의 생일을 맞아 팬들이 카페를 대관하

고 기념 전시나 이벤트를 여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 역

시 팬이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문화적 의미를 생산하고 확장하는 주

체임을 드러낸다. ‘Topic 18: 팬덤 일상의 재구성’은 팬 활동이 팬덤 구

성원들의 일상적 삶의 구조와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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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한다. 관련도 높은 기사들은 주로 팬들의 개인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팬덤이 단순한 취미의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의 감정 

구조와 시간 배치, 소비 행위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Topic 28: 글로벌 감수성과 팬덤 행동주의’는 팬덤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토픽이다. 관련도 높은 기사인 “서울 명동에서 플로이드 기리며 ‘인

종차별 반대’ 연대 행진”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팬덤의 자발적 참여와 행

동주의적 실천을 보여주는 사례로, K팝 아이돌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

에 따라 팬덤 역시 국제적 감수성과 윤리적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적 연

대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부록 1>은 ETM(Embedded Topic Model)의 특징을 활

용하여, 단어와 토픽을 동일한 벡터 공간에 위치시키고 그 관계를 시각적으

로 표현한 것이다. 전체 36개의 토픽 중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K팝 팬덤’ 

담론에 속하는 토픽들을 2차원 공간에 투영함으로써, 의미적 유사성과 관계 

구조를 가시화하였다. 동일한 담론 범주로 분류된 토픽 간의 벡터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게 나타났으며, 개별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들 역시 인

접한 위치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담론 내부 토픽 간의 주제적 연

관성과 일관된 의미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엔터테

인먼트 산업’ 담론에서는 ‘Topic 21: 연예기획사 M&A’와 ‘Topic 16: 전속

계약 이슈’ 간의 의미적 근접성이 높게 나타나, 산업 구조 재편 및 기획사 

중심의 권력 관계에 대한 연속적인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반면 ‘K팝 팬덤’ 

담론에서는 ‘Topic 11: 팬 참여형 콘텐츠’와 ‘Topic 28: 글로벌 감수성과 

팬덤 행동주의’ 간의 밀접한 관계가 확인되어, 팬덤의 콘텐츠 참여와 사회적 

실천이 상호 연결된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은 벡

터 공간상 거리 기반 해석을 통해 각 토픽 간 상관성과 내포된 의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K팝 관련 담론이 어떻게 군집화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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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적 해석

<그림 15>는 담론별 토픽 중요도의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K팝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변화 양상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분석을 위해 각 담론

을 구성하는 토픽들의 중요도를 합산하고 척도를 통일하여 담론 간 상대

적 흐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담론은 ‘K팝 트렌드’와 ‘K팝 경제’이며, 반면 ‘K팝 부가가치’와 ‘K팝 

팬덤’ 담론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시계열적 변화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K팝 글로벌 위상’, ‘엔터테인먼

트 산업’, ‘K팝 논란’ 담론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아이돌 역량 및 활동’, 

‘K팝 트렌드’ 담론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는 K팝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는 분야가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에는 아이돌의 역량과 K팝의 트렌드 주도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이는 ‘아이돌 역량 및 활동’과 ‘K팝 트렌드’

담론별 토픽 추이

K팝 트렌드 K팝 글로벌 위상 K팝 경제 K팝 부가가치

아이돌 역량 및 활
동

엔터테인먼트 산업 K팝 논란 K팝 팬덤

<그림 15> 담론 별 토픽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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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은 토픽 중요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K팝은 엔

터테인먼트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으로 성장하였고, 동아시아를 넘어 서구권까지 관심이 급증하면서 사회

적 관심이 산업과 경제시스템 중심으로 이동했다. 앞서 K팝 산업의 특성 

및 전개 과정에서 살펴보았듯, K팝은 점차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집중

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생산의 주체로서 아이돌의 역할과 이를 

지원하며 문화생산에 참여하는 팬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K팝에 대한 담론의 전개는 문화생산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며, 이 과

정에서 기업 및 국가 주도의 담론이 점차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

한 변화는 K팝의 음악적 특성과 아이돌 그룹의 문화적 창의성, 팬덤의 

자율적 소비 및 문화생산 실천의 주체성에 대한 담론이 점차 주변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문화적 특성이나 자율성보다는 경제적 

자본과 산업 효율성이 문화생산의 주요 기준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각 담론별 토픽 분석과 연예기획사의 규모에 따른 아이돌 그룹의 

데뷔 및 해체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K팝 산업은 소수의 대

형 기획사에 의해 주도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SM, JYP, YG 및 

하이브와 같은 대형 기획사는 시장 내 자본, 네트워크, 플랫폼 접근성에

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기획사의 지속 가능한 

문화생산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 그 결과, K팝 산업의 다양성이 저해되

고, 산업 내부의 자원이 대형 기획사에 집중되며, 하위 생산자의 혁신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비가시화되는 경향을 띤다. 이러한 경향은 K팝이 산

업적 이윤 논리에 따라 작동하는 고도화된 문화상품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현재 K팝이 대중음악산업으로서 음악의 확장성, 창의성, 

다양성보다는 산업으로써 생산과 소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업계 및 전

문가들의 평가와 일치한다(오광수, 2024). 아울러 ‘K팝 논란’ 관련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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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승 추세와 세부 토픽 분석 결과는 산업 외형의 성장과는 별개로 구

조적 문제와 윤리적 갈등이 점차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

과는 K팝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적 이윤추구 중심의 전개

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K팝의 전개 및 확산을 문화생산론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K팝에 관한 사회적, 공적 담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

는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했다. 먼저, 지난 20년간 데뷔 및 생존한 K팝 아

이돌 그룹과 해체한 그룹의 규모에 대한 탐색을 통해 대형 기획사와 중

소 기획사 간의 관계가 자원의 분할이나 협력 구조가 아닌, 경쟁 심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보도된 총 9,674건의 주요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

신문, 한겨레)의 K팝 관련 기사를 수집한 후 임베디드 토픽 모델링

(ETM)을 적용하여 K팝에 관한 사회적 담론의 구조와 변화추이를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임베디드 토픽 모델링(ETM)을 통해 36개의 토픽

을 도출하였으며 총 8개의 주제로 담론화했다.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

으로 K팝에 대해 중점적으로 형성된 담론은 무엇이었고, 이러한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했다. 

임베디드 토픽 모델링(ETM) 분석 결과, K팝의 음악적⋅문화적 특성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하는 

콘셉트나 음악 장르, 프로그램과 관련된 ‘K팝 트렌드’ 및 K팝의 세계화

를 선도하는 아이돌의 인기와 영향력을 다룬 ‘아이돌 역량 및 활동’에 대

한 논의는 가시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K팝 팬덤’ 토픽 또한 중요도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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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반면, K팝의 산업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팝 산업을 

주도하는 연예기획사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세계 시장에

서의 K팝의 위상과 성과를 조명하는 ‘K팝 글로벌 위상’ 토픽은 최근으로 

올수록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K팝 경제’ 토픽은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K팝 위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음악과 문화 장르로써 K팝의 의미가 퇴색하고, 수익성 산업

으로의 K팝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대형화된 연예기

획사의 독점력 강화와 중소 기획사의 경쟁력 약화 속에서 수익을 안정적

으로 창출하기 위한 기업 전략이 최우선시되고 있다. 그 결과, 대중음악

으로서 K팝이 지닌 혁신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주목은 점차 약화되

고 있다. 

K팝의 산업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56%)을 차지하는 것은 게임 산업으로, 한국은 세계 게임 

시장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이는 음악 산

업이 차지하는 12.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상대적으로 K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박종윤, 

2024)은 단순히 수치적인 규모로만 설명할 수 없는 K팝 산업 고유의 특

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K팝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5)이 실시한 해외한류실태

조사에서 8년 연속 ‘한국’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1위로 선정되었으며, 이

는 K팝이 국제적으로 팬덤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K팝이 단순히 음악 콘텐츠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구동완, 2025). 또한, 기술적 산업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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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게임 산업과는 달리, K팝은 아이돌의 성장 서사, 퍼포먼스, 팬덤의 

형성 등 감정적 연결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적 요소들은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노

출과 함께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K팝은 앨범, 콘서

트, 굿즈, 광고, 글로벌 판권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바탕으로 다층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이 모든 소비 활동은 팬들의 감정적 투자와 열

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서 광범위한 경

제적 파급 효과를 발생시킨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K팝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로 인식하게 하여 그 산업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

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K팝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흐름이 형성되었

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K팝이 나아가야 할 방

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K팝의 산업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대형화된 연예기획사의 독점력 강화와 중소 기획사의 경쟁력 약화 속에

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기업 전략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한

다.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K팝 산

업의 확장과 더불어 대규모 연예기획사 간의 인수합병(M&A) 이슈는 

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키고, 이는 결국 음악적 다양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K팝이 단지 글로벌 콘텐츠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 

그 생산구조와 유통 방식 자체가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비판적으로 검토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K팝 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자율성을 회복하

고, 다양한 생산 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산업 구조적 개편이 필

수적이다. 이는 K팝이 단순한 수익 중심 산업을 넘어, 문화적 가치와 창

조성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K팝의 발전 과정을 둘러싼 사회적⋅공적 담론이 어떠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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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가를 지난 20년간의 언론 보도 내용을 대상

으로 임베디드 토픽 모델링(ETM)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언론 기사를 대상으로 한 토픽 모델링 분석이라는 점

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미디어 담론은 사회적 산물로

서, 사회구조와 변증법적 관계를 이루며 집단의 위계질서가 반영된다는 

것이다(정미정⋅백선기, 2011). K팝의 확산이 본격화된 시기와 맞물린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이후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성취를 애국심 및 

국가 생존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강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문화산업은 경

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진흥의 대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

에서 등장한 것이 ‘금융화(Financialization)’ 현상이며, 이는 사회적 

행위 전반이 시장 논리와 자본 축적의 메커니즘 안에서 포획되는 과정을 

의미한다(홍기빈, 2008). 실제로,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류 담론의 의

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한 박대민과 이규탁(2022)의 연구에 따르면, K팝

은 특히 금융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K팝 

담론의 전개 과정을 언론 보도를 통해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

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일간지의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하면서 진보, 보수 언론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은 정파

적 성향이 뚜렷하게 운영되고 있다(현기득⋅정낙원⋅서미혜, 2020). K

팝 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K 담론’은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장되

었고, 이로 인해 복합적인 이해관계와 권력관계가 개입되기 시작했다(박

소정, 2022).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K팝 담론을 구성하

는 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뉴스 기사에 대한 토픽 모델링을 통해 담론을 식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담론 간 상호관계나 복잡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는 일정한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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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론별 토픽 추

이에서 ‘K팝 논란’ 담론의 중요도가 상승한 원인을 다른 담론과의 상호작

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각 담론을 구성하는 주제

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담론 분석의 대상이 국내 기사에 한정되어 있

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된 K팝 담론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K팝에 대한 해외 담론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이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K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

고 있는 만큼, 해외 언론 보도와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의제 차이가 존

재하는지를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이다(한송이⋅김태종, 2021). 

문화생산론의 관점에서 볼 때, K팝은 단순히 ‘성공한 문화상품’으로 환

원될 수 없다. K팝은 그것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산업적 환경뿐만 아니

라, 이를 둘러싼 제도적 장치와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구조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K팝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

인 자료의 축적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보다 구

체적으로는, K팝 산업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뿐만 아

니라, 엔터테인먼트 조직의 운영 및 생산구조에 관한 조직 단위의 정량

적⋅정성적 데이터, K팝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담은 평론 텍스트, 그리

고 산업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법과 정책 자료 등 다

층적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K팝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체인 아이돌과 팬덤, 그리

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 및 활동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량적⋅정

성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 경험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축적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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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Has K-pop Discourse Developed?: 

An Embedded Topic Modeling Analysis of News 

Articles, 2004–2024

Yeon, Yoon Seo
(MA, Sociology & The Social Innovation Convergence Program, 

Sungkyunkwan University)

Chung, Jin Won
(Lecturer, Soci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o, Jeong-Woo
(Professor, Sociology & The Social Innovation Convergence Program,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trajectory of K-pop through changes in 

news media reporting patterns. From a cultural production perspective, 

it examines the formation, development, and global diffusion of 

K-pop, and investigates how social and public discourse surrounding 

K-pop has evolved. Specifically, by applying Embedded Topic 

Modeling (ETM) to news coverage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study dynamically traces shifts in social attention toward K-pop. A 

total of 9,674 K-pop–related news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4 

and 2024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ETM, which is effective 

for large-scale vocabulary modeling, identified 36 topics that were 

further organized into 8 discourse categories. Through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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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highlights what kinds of discourses have been centrally 

formed around K-pop and how they have changed over time. The 

temporal analysis reveals a gradual decline in social interest in the 

mus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pop, alongside a significant 

increase in attention to its industrial, profit-driven aspects. These 

findings illuminate the unfolding trajectory of K-pop discourse and 

suggest that structural improvements in the K-pop industry are 

essential for its sustainable growth.

Keywords: K-Pop, Idol, Entertainment company, Cultural industry, Production of 

Culture Perspective, News media, Big data, Embedded Topic 

Modeling(E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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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ETM 2차원 그림 

6. 엔터테인먼트 산업 8. K팝 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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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opic Top 20 Words

K팝 논란

아이돌과 사회적 
논쟁

국민, 의원, 위원회, 정부, 안전, 국회, 병역, 제도, 조치, 심의, 논란, 입장, 해당, 보호, 기준, 검토, 복무, 

규제, 청소년, 발생

아이돌 SNS 파장과 
방송 제작 윤리

여자, 남성, 광고, 연예인, 사진, 자신, 인터넷, 이미지, 아이돌, 논란, 모델, 댓글, 네티즌, 외모, 사과, 설
리, 노출, 얼굴, 인스타그램, 모습

마약 스캔들과 
버닝썬 게이트

경찰, 혐의, 수사, 조사, 사건, 의혹, 승리, 마약, 확인, 사실, 검찰, 구속, 주장, 범죄, 피해자, 내용, 법원, 

변호사, 관계자, 재판

아이돌의 인권과 도
덕주의

문제, 사회, 정치, 비판, 관계, 사건, 주장, 지적, 사실, 비난, 이유, 폭력, 논란, 발언, 갈등, 인권, 내용, 

상황, 세상, 현실

팬슈머 문화의 역기능
판매, 구매, 티켓, 상품, 거래, 온라인, 사이트, 서비스, 가격, 이용, 정보, 카드, 저작, 굿즈, 암표, 사인
회, 수익, 포토카드, 업체, 소비자

K팝 위상

K팝 글로벌 열풍
미국, 방탄소년단, 세계, 케이팝, 한국, 영국, 스타, 글로벌, 뉴욕, 뮤직, 블랙핑크, 싸이, 아시아, 빌보드, 

해외, 프랑스, 유럽, 최초, 북미, 강남스타일

K팝의 빌보드 진출
차트, 앨범, 빌보드, 방탄소년단, 기록, 발매, 블랙핑크, 부문, 시상식, 미국, 뮤직, 아티스트, 판매량, 차
지, 연속, 수상, 싱글, 러브, 발표, 음반

동아시아 K팝 확산
한국, 일본, 중국, 한류, 문화, 한국어, 해외, 현지, 도쿄, 아시아, 대만, 외국인, 홍콩, 태국, 나라, 드라
마, 국가, 한국인, 진출, 중국인

엔터테인먼트 연예기획 트렌드 아이돌, 그룹, 가수, 스타, 인기, 출신, 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사, 출연, 소속, 멤버, 연예인, 모델, 유

< 부록 2 > 전체 기사 ETM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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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명, 등장, 외모, 인지도, 데뷔, 소속사

연예기획사 M&A
하이브, 대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회사, 에스엠, 인수, 이수만, 투자, 경영, 지분, 주주, 계약, 총괄, 

주식, 어도어, 레이블, 주가, 기업, 엔터

전속계약 이슈
멤버, 그룹, 활동, 데뷔, 아이돌, 계약, 소속사, 엑소, 기획사, 동방신기, 엔터테인먼트, 슈퍼주니어, 신
화, 샤이니, 전속, 연습, 연예, 해체, 무대, 탈퇴

OSMU 전략
콘텐츠, 게임, 플랫폼, 서비스, 가상, 기술, 네이버, 글로벌, 캐릭터, 세계, 제작, 위버스, 온라인, 활용, 

웹툰, 라이브, 출시, 모바일, 제공, 국내

K팝 경제

디지털 산업과 K팝
카메라, 스마트폰, 사용, 건물, 이용, 로봇, 화면, 환경, 휴대, 전자, 우주, 공간, 기능, 이동, 버스, 차량, 

기기, 자동차, 거리, 전화

아이돌 MD와 마케팅
패션, 브랜드, 제품, 매장, 모델, 상품, 디자인, 고객, 마케팅, 디자이너, 출시, 소비자, 명품, 화장품, 편
의점, 판매, 스타일, 아이템, 교복, 팝업스토어

아이돌 음반 시장
음악, 앨범, 가수, 음원, 음반, 차트, 노래, 가요, 발표, 빅뱅, 대중, 발매, 국내, 그룹, 평론가, 데뷔, 장르, 

대중음악, 뮤직, 작곡

K팝 공연 행사 
공연, 콘서트, 무대, 관객, 투어, 행사, 올림픽, 대회, 공연장, 축제, 선수, 페스티벌, 경기, 경기장, 서울, 

마지막, 응원, 라이브, 개최, 월드컵

K팝 경제 효과
시장, 국내, 매출, 증가, 분석, 이상, 해외, 코로나, 성장, 기록, 대비, 규모, 전체, 전망, 비중, 기준, 차지, 

최대, 수준, 실적

아이돌 역량
아이돌의 활동 영역 
확대

영화, 드라마, 배우, 연기, 감독, 예능, 출연, 작품, 주인공, 주연, 캐릭터, 장면, 뮤지컬, 개봉, 방영, 촬
영, 역할, 시청, 개그맨,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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